
buddhanews.com 제 576 호☎구독신청 02)2004-8211~2 불기2550년(서기2006년) 5월3일(음력4월6일) 수요일(주간)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어린이포교가 3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주5일제와 월2회‘놀토’(토요

휴업일) 시행이후 사찰만이 실시

가능한다양한자연체험학습과놀

이프로그램을확대하면서어린이

법회참여인원이대폭늘고있다.

부산 금천선원의 경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10

명밖에 안되던 어린이 법회 참가

인원이최근100여명으로늘었다. 

학부모들의 경우도 어린이 프

로그램 실시사찰 쏠림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종국에 가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유무에 따

라 신도들이 많고 적게 되는 사

찰 양극화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 라 조 계 종 은 6월

29~30일부터 7월 27일~28일까

지 전국 4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2550(06)년도 본∙말사주지연수

에서‘노는 토요일, 동심을 잡아

라!’라는 주제의 교육시간을 잡

아놓고 있다. 이 강의시간에는

(사)동련의 어린이 교육연구소가

최근 사찰에서 응용가능한 프로

그램 200여개중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100여개를 소개하는 자

료집을만들어배포할계획이다.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의 활로

를 찾은 것은 놀토시행등 제도적

인 요인도 있지만 변화되고 있는

어린이 불자들의 신행에서 찾을

수있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96년(564명)과 2006년(637명)

실시한 어린이 불자들의 설문조

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행의식

이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들이 96년의 경우 80%가 부모

에게 이끌려 절에 간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17.6%만

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절

에 간다고응답했다. 81.6%는 어

린이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답했다.

또 96년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

는것을묻는질문에염불33.8%,

절(108배) 26.2%, 법문16% 등의

순으로 꼽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는오히려집에서도절이나기도,

참선등을스스로해본적이있다

는대답이63%나됐다. 

어린이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

그램의 시행이 주효하고 있는 것

도 한 요인. 올해 조사에서 어린

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

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레

크리에이션 및 놀이(56%), 법문

(9.6%), 스님과의 대화(7.3%), 찬

불가배우기(6.8%), 불교구연동

화(5.5%)등을 들었다. 96년 응답

자의 32.2%가 프로그램 자체에

흥미가 없으며, 68.4%는 불교게

임이나 오락에 대해‘모른다’고

응답한것과대조적이다. 

이와같은현상에대해(사)동련

정일훈기획팀장은“지난10년간

어린이법회 운영이 다양해지고,

새싹포교도 부모를 통한 간접포

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교의 방식으로 변화

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3~6면

김원우기자 wwkim@buddhapia.com

어린이포교

‘놀토’에답있다
본지설문조사, “레크리에이션좋아”56%

다양한프로그램개발‘동심잡기’열쇠

4월30일서울동대문운동장에서열린불기2550년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는인류의평화와행복을염원하는불자들의한마당잔치였다. 사진=박재완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오

신날 연등축제가 4월 30

일 서울을 비롯해 대구 등 전국 곳곳

에서열렸다.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

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지관(조계

종 총무원장)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혜와 자비로 무장한 보살행이 넘

쳐나면 반목과 갈등의 어둠은 스스

로 사라진다”며“인류의 하나뿐인

별, 늘 푸른 지구촌이 오래도록 아름

답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각성하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발원하자”라

며축제의서막을알렸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은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낭독을

통해“이 끝없이 기쁜날 남과 북을

비롯한 해외의 불자들은 민족의 온

전한 통일을 발원하고 부처님의 자

비정신을 따라 쉼 없는 실천행에 함

께 힘 모으기를 서원한다”라고 발원

했다. 

오후 7시부터 동대문야구장-탑

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진 제

등행진에서는 학등, 용등, 탑등, 어

린이등을 위시해 수백 가지의 화려

한 장엄물과 15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종로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

았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종각

사거리에서 안치환 거북이 정수라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연등음

악회와 대동마당이 열려 축제의 흥

을한것돋우웠다. 

이에 앞서 정오부터 서울 조계사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

당에서는 7개국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제불교마당과 자원봉사,

자선바자, 문화체험, 사회복지한마

당 등 행사가 열려 불자들은 물론 시

민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을이끌어냈다.

서울 지역만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석한 이번 연등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참여

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다. 한

편 부산은 4월 29일 광주는 28일 각

각연등축제를봉행했다.

관련화보16 ∙17면

김주일∙조용수기자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마이클피츠제럴드대주교가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4월 25일“전세계

의 모든 불자 여러분과 불교 공동체

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는내용의경축메시지를발표했다.

한편,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정진

석 추기경도 부처님오신날 축하메

시지를발표했다. 

조용수기자

“넘치는 기쁨 행복한 세상”
4월 30일 서울∙대구 등서 연등축제…‘세계적 축제’자리매김

교황청 봉축메시지 발표

A
어린이마음부처님마음

어린이 신행의식 설문조사 3면

통계로 본 어린이 법회 실태 4면

어린이 포교 선택아닌 필수 5면

나는야 어린이 포교사 6면

초파일날 절에 가면 선물‘한아름’ 7면

동국대건학100주년특집

06학번 새내기들 홍기삼 총장 만나다 13면

각종단 대표 봉축법어 14~15면

양극화극복불교에서찾는다

프롤로그/좌담 21~23면

현장을 뛰는 사람들 24면

B
불교의경쟁력진단

1+1=3이 되는 효과 1면

‘SER-M’분석으로 본 불교의 경쟁력 2~3면

어린이날 웰빙 음식 만들기 13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천운 스님 16~17면

특별정담, 명상과 정신과학 14~15면

만화로 보는 부처님의 하루 20면

한국 고승들의 탄생 이야기 21면

봉축특집64면발행
지 면

안 내

영상특집‘부처님의 32상’이 뜹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뜻을 가리며

개인은 더욱 행복해지고 가정은 더욱 평화롭고

국가는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종 정 도림 법전

원로의장 종 산

중앙종회의장 법 등

호계원장 월 서

총무원장 지 관

교육원장 청 화

포교원장 도 영


